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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쪽 하늘에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살림이 풍성해진다는 庚子年경자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편집회 소식을 드립니다. 1974 년 7 월에 미국땅에서 우리의 시계탑 

발행이 시작된지가 이제 46 년이 됬습니다. 의사로서 체험한 경험담은 물론  문학, 음악, 미술, 역사, 

철학, 여행기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여러분께서 시계탑에 발표하셨고 생활의 지혜를 이 신문을 

통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불의 발견으로 시작한 인류가 1,2 차 산업 혁명을 거쳐 현대 문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시계탑을 통하여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노용면 님을 

비롯하여 김병석, 김승업, 이희경, 허선행, 송관호, 유진일, 서량, 임안무, 이원택, 노재홍, 서인석등  

열두 분의 전 편집장님들과 많은 편집위원님들이 그동안 쏟은 선구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모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1994 년  부터는 시계탑 기사를 바탕으로 문집을 5 년마다 

발행했으며 금년에도 제 6 집( 2014-2019)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는 다른 대학 

출신들 보다도 의학 이외의 여러방면에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글들이 시계탑에 실려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995 년 부터 지구상에서는 3 차 산업혁명을 거쳐 근래에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는 4 차 

산업혁명까지 시작됬습니다. 우리 동창회도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전자 정보시대에 맞추어서 시계탑 

발행은 물론 그와 병행하여 동창회가 주관하는 Web Site 를 미국 수도 버지니아에서 44 대 회기인 

2016 년 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snucmaaus.org 로 들어가면  미주 우리 

의대 동창회소식, 장학회 소식, 예술작품, 젊은 세대 소식을 신속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4 년간의 시계탑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을 주광국, 송경민 두 동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계탑 신문과 Website 는 언론 분야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며  동창회 

전회원을 위한 귀중한 눈과 귀요 입입니다.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나 치우친 개인적인 

표현이나 생각 또는 한두 명의 의견에 동요 되어서는 안되는 오랜 편집회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회 위원들은 외부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동창회 안의 독립적인 조직임을 지난 동창회 

이사회에서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 편집회는 준수할 것입니다. 원고를 보내시는 

분은 표준 철자법을 지켜야합니다. 2 년 전 시작한 시계탑의 컬러 디자인과  종이의 질의 향상으로 

독자들의 관심과  원고의 투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집의 발행에 예상 이외로  

많은 동문들이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문집 6 집은 3 월 말까지 인쇄와 수송이 예정되며 4 월 2,3,4,5 일 Westin Hotel Tysons Corner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37 차 학술대회에 오시면 책을 우선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워싱턴 

벚꽃의 관광 계절이고 사모님들이 근처에 쇼팡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박종철 

님이 주관하는 Scientific CME Part 는 물론  김영애 님이 주관하는 Non CME 의 교양 강좌에서 

훌륭하신 강사진(강수상, 서량, 최연홍, 이영묵, 강창욱, 온기철, 박종희 등)님의 흥미로운 문학, 

철학 , 역사 강의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새해에 모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계탑 편집장, 37 차 학술대회 Convention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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